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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과 음란함, 한국의 춘화 

 

 

 

1. 현대미술과 음란함 

 

- 새로운 매체의 등장 

 

  19세기 초에 새로이 등장한 사진은 미술의 흐름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인물과 사물을 꼭 

닮게 옮기는 역량에서 사진은 회화를 압도했다. 미술은 사진과 영화가 발명되기 전까지 지

배적인 시각매체였다. 뒤집어 보자면, 사진과 영화 이전의 시각매체를 뭉뚱그려 ‘미술’이라

고 해 왔던 셈이다. 시각 매체가 특정 시대, 특정 공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는지 그렇

지 않은지는 얄궂게도 그 매체가 지닌 음란성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1970년대와 80년

대에 비디오의 보급을 촉진시킨 건 집에서 포르노를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고, 뒤이어 인

터넷은 포르노 사이트를 마음껏 돌아다니고픈 바람을 타고 확산되었다. 사진과 영화는 발명

된 직후부터 음란한 내용을 담기 시작했다.  

 

- 여성주의의 등장 

 

  현대미술과 음탕함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뒤흔들어 놓은 건 매체와 이데올로기이다. 매체

는 사진과 영화이고 이데올로기는 ‘페미니즘’이다. 미술에서 페미니즘은 그 동안 예술의 제

도적인 장치가 여성이 능동적인 미술가로 성장하는 길을 막아왔다는 점과 서구 미술이 남성 

중심적, 서구 중심적 시선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 수동적인 부속물로만 취급해 왔다는 점을 

비판하며 조형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 대중매체와 현대미술의 포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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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미술은 짐짓 순진함을 가장하며 이론적인 과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자본과 매체가 

엮어내는 게임에 적극적으로 편승했다. 현대미술의 권력체계는 이념적 정당성, 금욕적 윤리 

모두를 간단히 격퇴했다. 현대미술계의 유명 작가와 작품들이 내보인 음탕함은 정치적인 공

정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미국의 조형예술가인 제프 쿤스(Jeff Koons, 1955-)는 

1990년대에 포르노 영화배우 출신인 자기 아내와 자신이 성행위를 하는 사진과 조형물을 

연달아 내놓았다. 쿤스가 포르노 영화라는 (현대의)매체에 기댔던 것처럼, 일본의 현대미술

을 대표하는 무라카미 다카시(村上隆, 1962-)는 애니메이션과 피규어(애니메이션의 부산물

인 소비문화)를 정액으로 요리했다. 지난 2008년 5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입체조형물이 1516만 달러라는 거액에 낙찰되었는데, 이 조형물은 벌거벗은 남자

가 자신의 성기를 쥐고 자위를 한 끝에 정액이 회오리처럼 뿜어 나오는 기괴한 것이었다.  

  쿤스가 내보인 것과 같은 종류의 노출증은 오늘날 영국 작가로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 1963-)의 작품에서 절정을 맞았다. 에민은 담배꽁초와 콘돔이 굴러다니

는 자신의 침대를 전시장에 고스란히 옮겨 놓은 <나의 침대(My Bed)>, 텐트를 설치하고 그 

텐트 안쪽에 자신의 과거 연인들의 이름을 수놓은 <내가 함께 잤던 모든 사람들(Everyone I 

Have Slept With)>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에민의 작품들은 현대미술이 음탕함을 다룰 수 있는 수단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보

여준다. 특별한 미학적 장치나 이념적 구실 없이 예술가의 사생활을 뻔뻔스레 내보이는 것

만으로도 예술이 될 수 있으며, 명성이 이 모두를 정당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미술은 은밀한 영역에서는 도색잡지와 비디오, 인터넷 같은 값싸고 간편한 매체에 자리를 

내주고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이념적인 강령, 전략적인 보고서, 유명세를 놓고 벌이는 게임

이 되었다. 이제 음란함은 미술에 깃들기 어렵게 되었다.  

 

<길게 누운 필립 골럽>, 실비아 슬레이, 1971년.  

<거울을 보는 비너스>, 디에고 벨라스케스, 1644년. 

<터키 욕탕>,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1862년.  

<터키 욕탕>, 실비아 슬레이,1973년.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벌거벗어야만 하나?>, 게릴라 걸스의 포스터, 

1989년.  

<게릴라와 장로들>(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수산나와 노인들>에 대한 패러디), 게릴라 

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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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 일로나(Ilona on Top)>, 제프 쿤스, 1990년. 

<외로운 카우보이(My Lonesome Cowboy)>, 무라카미 다카시, 1998년.  

<VB50.001.dr>, 바네사 비크로프트(Vanessa Beecroft), 2002년. 
<내가 함께 잤던 모든 사람들(Everyone I Have Slept With)>, 트레이시 에민, 1995년.  

 

 

 

2. 한국의 춘화 

 

- 난감한 연구자들 

 

  한국의 전통 춘화를 소개하는 글들을 읽다 보면 연구자들이 놓인 난감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춘화에 대한 한국인의 일반적인 관념과 마주 선 입장의 난감함이다. 연구자들은 

한국의 춘화가 중국과 일본의 춘화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나름의 장점과 개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춘화지만 어디까지나 자랑스러운 전통예술품임을 강조한다. 연구자들은 

한국의 춘화가 결코 ‘변태적이지 않다’고 강조한다. 중국과 일본의 춘화는 기괴하고 변태적

인 면이 강하지만 한국의 춘화는 결코 그렇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민중의 ‘건강한 성’을 묘

사하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춘화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하고 개방적인 성문화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포함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왜곡되었다고도 한다.  

  개항과 일본을 통한 근대 문물 유입,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 등을 통해 한국의 성문화가 

왜곡되었다는 주장을 수긍한대도, 일제 식민 시대가 끝난 지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여

전히 한국의 성문화는 ‘왜곡’되어 있다는 걸까?  

 

- 키스가 없는 조선의 춘화 

 

  ‘키스가 없는 조선의 춘화’를 통해 적어도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그림의 배후에는 그려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려지지 않은 것은 간단히 말해, 당시 

사람들이 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글로는 쓰는데 그림으로는 그리지 않는 것이 

있고, 말로는 하는데 글로는 쓰지 않는 것도 있다. 이미지를 통해 사회와 문화를 파악하는 

작업의 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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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춘화는 유형의 반복이다. 한국의 전통 춘화는 중국 춘화의 도상을 변형시킨 것들이 

섞여 있고, 중국 춘화를 직접 모방하는 한편 앞선 춘화를 모방했다. 결국 이들 춘화에서는 

매우 한정된 유형이 되풀이된다. 

  일단 어떤 유형이 정립되면 그 유형은 반복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은 해당 문화권의 실

제 성행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시작된 대륙 침탈 

 

  요즘 음란물이 유통되는 양상은 과거에 일본 제국이 조선을 집어삼키고 중국 대륙을 침공

했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 성 매매 산업의 방식은 1945년의 해방과 

1960년대의 경제성장시대 이래 한국 성 매매 산업의 표준적인 방식이 되었고(‘룸살롱’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했던 한국의 문화는 메이지(明治) 시대(1868-1912)에 정립

된 일본의 ‘요정(料亭) 정치’를 계승한 것이다), 일본의 현대 음란물은 1990년대 말부터 인

터넷을 통해 한국의 개인 컴퓨터를 장악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진입장벽이 사라졌기 때

문에 일본의 음란물이 빠르게 한국과 중국을 잠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말까지 

소위 ‘에로 영화’가 나름의 구실을 했지만 일본의 음란물이 들어오면서 에로 영화의 시장은 

순식간에 붕괴했다.  

  2009년 8월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 제작업체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한국에서 무단으

로 유통시킨 네티즌들을 고소하자, 네티즌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수런거렸다. 하지만 

한국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하지는 않은 채 음란물 유포죄만을 적용하여 몇몇 네티

즌만을 처벌했다. 국내의 법률을 위반하는 음란물이라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여러 

법률 관계자들의 의견이고,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수 만 명의 네티

즌을 처벌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내린 절차적 판단일 뿐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업체

들이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를 일이지만 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더 집요하게 달려들 것임

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 사회를 잠식한 일본 성산업의 방식과 일본 성

애물을 어떻게 제어해야 할지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규준도 원칙도 없다는 점이다.  

 

<이부탐춘(嫠婦貪春)>(『혜원전신첩』에서), 신윤복.  

『운우도첩(雲雨圖帖)』(김홍도 낙관) 

『건곤일회도첩(乾坤一會圖帖)』(신윤복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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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우도화첩(雲雨圖畵帖)』, 정재(鼎齋) 최우석(崔禹錫, 1899-1965) 


